
 

‘포용의 독일마을’ 특별 전시회, 인기몰이
파독근로자 이야기에 관람객들 감동의 호응 이어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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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남해군은 남해관광문화재단이 독일마을 광장 여행 라운지에서 열고 있는 ‘포용의 독일마을(부제: 기억과

만남의 공간을 만나다)’ 특별 전시가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10일 밝혔다.

‘포용의 독일마을(부제: 기억과 만남의 공간을 만나다)’ 특별 전시가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. 남해

군제공

이번 전시는 설 연휴 기간과 파독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도 남해 독일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독일마

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.

특히, 1960~70년대 파독 근로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남해 독일마을의 탄생 과정,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

문화 융합의 여정 등 3가지 주제를 담아냈다.

1부는 기억의 공간으로서 ‘과거와 만남’을 주제로 1960년대 독일로 떠난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들의 당시 출국

신청서, 여권, 항공권 등 생생한 자료 전시와 파독 근로자들의 일상을 담은 과거 사진 아카이브 등으로 꾸며졌

다.

2부는 만남의 공간으로서 ‘독일마을 탄생’을 주제로 남해 독일마을 건설 과정과 그 속에 주민 이야기를 보여주

는 신문 및 당시 자료로 채워졌다.

3부는 희망의 공간으로서 ‘독일마을의 의미’를 주제로 파독근로자 정착 마을이라는 표면적 의미를 넘어 이주

민이 지역에서 공생하며 자생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삶의 희망을 보여주는 신문과 사진으로 구

성됐다.

이외에도 파독 광부들의 근무지였던 탄광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통로 공간과 파독 당시 실제 모습을 알 수 있

는 영상, 독일마을 주민 인터뷰를 통해 제작된 스토리 영상 및 디자인, 책이 다채롭게 전시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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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회 개최 이후 지난 3일까지 1213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.

이번 전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이어진다.

한 관람객은 “독일마을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깊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”며 “파

독 근로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이야기를 접하고 나니 이곳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특히 젊은 층의 관람객들 사이에서는 “사진 속 파독 간호사들의 젊은 모습을 보며 같은 또래였던 그분들의 희

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”며, “현재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기까지 파독 근로자들의 공헌이 매우 컸음을 새삼 깨

닫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“긴 설 연휴 기간과 파독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독일마

을의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”며 “앞으로도 파독 근로자들의

헌신과 독일마을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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